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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준(60·사법연수

원 19기) 신임 대법관이 

28일 취임식을 갖고 업

무를 시작했다.

오 대법관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중

앙홀에서 열린 취임식에

서 “재판이 신뢰받으려

면 무엇보다 법관이 모

든 사건에서 정치적으로

나 이념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평무사한 마음으

로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함을 선언해야 한

다.”며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부당한 시도와 압력에도 

단호히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사법부 구성원 간에 상처와 슬픔을 주지 

않고, 격려와 응원을 해주는 따뜻한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저 역시 사법부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오직 법과 양심에 따

른 공정한 재판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 대법관은 “국회 인사 청문 과정에서 공

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고 사회적 약자

를 보호하는 법원의 기본 사명에 법관이 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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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해 주기를 국민 모두가 얼마나 바라고 있

는지 절실히 느꼈다.”면서 “주권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마음 깊이 새기고, 대법관으로 6년 

동안 마주하게 되는 사건 하나하나마다 열과 

성을 다해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판결을 하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했다.

오 대법관은 법원에서 유일하게 2001년과 

2008년 두 차례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지내 언

론은 물론 대국민 소통 능력이 뛰어난 인물

로 손꼽힌다. 또 32년간 각급 법원에서 다양

한 재판 업무를 담당해 법리에 해박하고 재판 

실무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1년 서

울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에서 우수 법관으로 

평가받기도 했다.

오 대법관은 경기도 파주 출신인 오 대법관

은 광성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0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법원행정처 

공보관, 춘천지법 속초지원장, 사법연수원 교

수,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춘천재

판부 부장판사,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

고법 부장판사, 제주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오 대법관은 지난 9월 5일 퇴임한 김재형 

전 대법관에 이어 대법원 3부에 소속됐다. 이

로써 대법원 △1부는 박정화, 김선수, 노태악, 

오경미 대법관 △2부는 조재연, 민유숙, 이동

원, 천대엽 대법관 △3부는 안철상, 노정희, 

이흥구, 오석준 대법관으로 구성됐다.

(출처/법률신문)


